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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정권청산·새시대를염원하는마음으로
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열린‘제8차 전

북도민 총궐기대회’에는 주최 측 추산
3,2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.�거리에 나선
시민들은‘박근혜 구속’,�‘재벌도 공범’
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
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.
이날 촛불집회는‘송박영신(送朴迎新·

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)’
을 주제로 진행됐다.�집회를 주최한 전북
시국회의는 부패한 정권을 청산하고 새
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 하나 된 마
음이 이 문구에 담겼다고 설명했다.
올해 마지막 촛불집회인 만큼,�이날 광

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문화공연과
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.�
시민들이 옛 선비들이 사용하던 유건을

쓰고,�부패한 박근혜 정부에 호령을 하는
‘유건 퍼포먼스’를 시작으로 진행됐다.

전봉준,�정여립 등 부패한 정부에 앞장
서 저항 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선비들을
배출한 지역인 만큼,�시민들은 그 정신을
기려“박근혜야!�니가 니 죄를 알렸다!

최순실아!�니가 니 죄를 알렸다!”라고 호
령하며 퍼포먼스를 이어갔다.�유건 퍼포
먼스에 이어 자유발언,�어린이 합창단 공
연,�무주 지역민들의 자유발언,�국악공연,
전북지역 촛불집회 영상 상영,�안태상 밴
드 공연,�현수막 찢기 행사를 벌였다.��
시민들은 무대 위 흥겨운 공연과 율동

에 맞춰 두 팔을 흔들며 추운 날씨를 이
겨냈다.
자유발언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시민

들은“국민들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다.
다시는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이 정권을
잡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
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집회에는문재인전더불어민주당대표도

참석해 촛불을 들었다.�문 전 대표는 정치

적발언을삼가고시민들과함께자리에앉
아‘부패정권퇴진’등의구호를외쳤다.
문 전 대표는“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

서 당과 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데
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날 전주 촛불집
회에 참석하게 됐다”며“정권교체를 위한
길에 전북도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
는다”고 말했다.
전북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

회를 마치고 주변 청소를 끝으로 지난해
마지막 민중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.
한편,�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31일

현재까지 도내에서 8차례의 총궐기대
회가 개최됐다.�이 기간 동안 8만여명
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
다.� /김민근 기자

지난해 12월 31일 저녁,�전주 풍남문광장에서
촛불을 켜고 모여있는 도민들이 한목소리로
우렁차게 외쳤다.�
그 어느해보다 더 힘들었던 2016년,�박근혜를

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일환으로 열
린 제8차 도민총궐기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집
회로 그 어느때보다 더 뜨거웠다.�
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새해엔 부패

청산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길
기원했다.

“즉각퇴진조기탄핵”

送朴迎新
옛선비들이사용했던유건을쓰고
박근혜에호령하는퍼포먼스진행

국악공연·도내집회영상상영
밴드공연·현수막찢기도이어가

시민들“부패세력이정권못잡도록
국민들이목소리를내야”강조

←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전주시 풍남문 광장
에서 열린 제8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에서 집
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현수막 찢기 행사를 벌이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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